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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수는 자본주의 목적 아래 개인의 삶에서 사라지는 가치에 대해 사색하고 이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을 

리서치 한 후 시각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전개해왔다. 2013년 송은미술대상에서 선보였던 <Project 대화 

vol.2-보통의 정의>에서 작가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잣대가 되어버린 ‘보통’이라는 관념을 ‘꿈’, ‘사랑’ 등과 

같은 개인적 가치들을 상실하게 한 원인으로 발견했다. 모두가 지향해야 할 보편 가치이자 자기합리화를 

위한 주관적 기준이 되는 ‘보통’의 이중성에 주목했던 작가는 2011년부터 진행한 설문조사 통계결과와 정

신과 의사와의 협업을 통해 ‘보통’에 적용되는 잣대와 가치관들을 시각화하고 관람객 스스로가 생각하는 

보통의 의미에 의문을 제기하도록 유도했다. 

이번 전시 “Now Here Is Nowhere”는 ‘보통’에 대한 연구를 심화·발전시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보통의 

삶을 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문제, 사회적 풍경에 대한 작가만의 

조형적 해석을 담은 작품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송은 아트스페이스 공간을 2층부터 층별로 순위를 매겨 

나누고 각 층의 ‘순위’에 해당하는 텍스트 작업, 설치, 조각, 관객 참여 작업 등을 설치하여 결코 자연스럽

거나 정상은 아니지만 보통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대인의 삶에 대해 되돌아보게 한다. 

 

2F <현실-Bottom Life> 

2층 전시장 벽면에 설치된 <Gloomy Monday>와 <Negative Song>은 각각 한국과 영국의 월요일 신문, 

그리고 15개국의 신문에서 부정적인 단어와 문장에 구멍을 뚫어 악보를 만들고 이를 오르골 연주장치로 

연결한 작품이다. 관객이 직접 오르골을 연주할 수 있는 이 작업들은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을수록 다채로

운 멜로디를 만들어내는 모순을 체험하게 하며 전시공간 전체에 소리가 울리게 된다. 

2층부터 4층까지 메자닌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거대한 조형작품 <World’s Best>는 한국의 모든 영역

에서 순위에 집착하는 경쟁 사회의 단면을 상징하며 각 층별 순위 및 타이틀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만족스럽지 못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한 유일한 탈출구는 오직 성공이며 마치 그 기회가 모두에게 열려있

는 듯 하단구조물에서 사방으로 사다리가 뻗어있다. 세 개의 볼록거울이 설치되어 사방을 살펴볼 수 있는 

중간 부분은 최고가 되는 꿈을 포기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남보다 나은 평범'이란 차선(次善)의 목표를 이

루고자 다른 경쟁자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삶을 표현하며, 마지막 상단은 홀로 우뚝 서서 스포트라

이트를 받는 1인자이지만 언제 그 자리에서 밀려날지 모르는 불안함과 고독함을 나타낸다. 

 

3F <규격화된 보통-Average Life> 

3층 전시장은 일반적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모두 내쳐지는 사회 속에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규격화된 삶과 평균이라는 기준의 애매모호함을 표현한다. 첫 번째 방에는 A0부터 A8까지 규

격용지 크기로 전시장 천장에 매달려 보는 이의 신체나 공간의 일부만을 반영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거울 

작업인 <A0 to A8>, 2013년 700명의 일반인에게 실시한 설문 '보통검사'의 주관식 답변을 바탕으로 개념 

작가 태이요헤(TaeyIohe)에게 의뢰한추상시(時) 10편과 그 중 일부를 작가가 재해석한 설치 및 오브제 작



업을 함께 선보인다. 특히 추상시에서 발췌된 문장들은 전시장 복도와 계단 곳곳에 숨기 듯 설치되어 전

시공간 전체를 하나의 텍스트로 읽게 한다. 

브릿지 건너 방에 설치된 <가변적 평균대>는 관객이 레이저 수평계가 설치된 10미터 길이의 단 위에 올

라서면 벽면에 투사된 ‘수직’과 ‘수평’의 기준선이 흔들리게 되는 작업으로, 보통의 삶에 있어 절대적 기준

으로 삼게 되는 ‘평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4F <일그러진 보통의 풍경들> 

4층은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 1위 외에는 모두 낙오자 혹은 들러리로 인식하는 불안한 현대인들을 다양한 

오브제 작업을 통해 조망한다. 첫 번째 전시장 한쪽 코너에 설치된 <City Poem>은 한국과 영국에서 사

람들의 걱정이 느껴지는 오브제들을 길거리에서 수집한 <주머니 속, 사정>과 우연히 만난 앞사람을 따라 

도시를 무작정 헤매는 <Following>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방에 설치된 <H.E.L.P>는 작가가 겪고 있는 불

면증을 소재로 하여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많은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사는 현대인의 자화상을 그려낸다. 

맞은편 코너에는 2013년 <Project 대화 vol.2-보통의 정의>와 함께 시작한 <Project 대화 vol.3-Goodbye 

to Love>의 대표작 2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이 프로젝트에서 진행한 설문 

<실연수집>에서 사람들에게 옛 연인이 남긴 사연과 물품을 수집한 후 이를 다시 설치와 사진 작업 등으

로 재해석해왔는데, 이번 전시에는 천 마리 종이학과 예물시계 박스에 얽힌 사연과 실제 오브제 그리고 

이를 재해석한 작업을 함께 전시한다. 

다음 전시장에 설치된 <1,875 Days of Lonely Home>과 <Go, get it>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이 

시대의 모순된 가족상을 드러내는데 반해 전시장 구석에 놓인 <Life Piece>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은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관객 참여형 작품으로 이번 전시작들 중 유일하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 마

지막으로 <Game World’s Best>는 각종 트로피 심볼이 붙어 있는 젠가 나무블록을 쌓은 것으로 메자닌 

공간에 설치된 <World’s Best>의 1등 의자와 쌍을 이루며 지나친 순위 경쟁에 따른 한국 특유의 1등 제

일주의를 꼬집고 있다. 

 

박혜수는 1974년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첫 개인전인 “시간의 깊이”(덕원 갤러리, 

2000)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회의 개인전을 선보였으며 “SeMA 2010 이미지의 틈”(서울시립미술관, 2010), “No.45 

Kumho Young Artist”(금호미술관, 2012), “미래는 지금이다”(로마 국립미술관, 이탈리아, 2014), “APMAP - Researcher’s 

Way”(아모레퍼시픽 미술관, 2015) 등의 주요 국내외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2010년 제10회 금호영아티스트

에 선정되었고 고양레지던시 6기 입주작가(2010), 네덜란드 얀반아이크 아카데미(2013)에서 장기 레지던시 입주작가

로 활동했으며 최근 영국 런던 소재의 가스웍스레지던시(2015)에 참여했다. 

 

 

 

 

 

송은 아트스페이스 학예실 제공  


